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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들의 생식건강정보 탐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그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건강신념모델(HBM)과 계획된행동이론(TPB)을 기반으로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감정적 평가를 주요 요인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설계하였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여대생들은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이익,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반면에 지각된 
장애는 낮을수록, 인터넷을 통해 생식건강정보를 탐색할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들의 인터넷 
생식건강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대생들의 성경험 유무, 생식기계 질환 경험 유무, 건강관심도 등에 
따른 그룹 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본 연구결과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이나 보건기관 등이 
온라인 건강정보 문해교육이나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여대생들의 생식건강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female college students’ behaviors 

in seeking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factors.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HBM)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perceived sensitivity,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benefit, perceived barrier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affective evaluation were defined as key factors, and the study 
was designed accordingly. An online survey was distributed to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through 
the university student’s online community, ‘Everytim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n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to seek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was associated with 
higher perceived sensitivity, perceived benefit, and subjective norms, and lower perceived barrier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erms of sexual experiences, 
experience with reproductive system disorders, and the level of health interest. We believe that 
this research outcome will contribute to assessing the level of awareness regarding reproductive 
health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thereby aiding in the development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or related service programs by university libraries, health institutions, and similar 
entities targeting female college students.

키워드: 여대생, 생식건강정보탐색, 건강정보탐색행위, 건강신념모델, 계획된행동이론
female college students,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seeking,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Health Belief Model (HBM),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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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식 건강은 생식 기관에 질병이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포

함하는 생식 기관의 상태를 의미한다(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이하 NIH), 2023; World Health 

Organization(이하 WHO), 2023). 특히, 여성

의 생식건강은 임신 중 태아의 건강과 자신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인적 자원의 생산과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안명옥, 2014; 이소영, 김가희, 2021). 

여성은 2차 성징 이후에도 월경, 임신, 출산, 

폐경 등 생애 주기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를 겪

으며 다양한 생식 건강 문제를 직면한다(안명

옥, 2014; 이유미 외, 2017). 월경 중 여성은 

월경통, 무월경, 부정출혈, 월경과다 등을 경험

할 수 있으며 폐경기 이후에는 질건조증, 골다

공증, 안면홍조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안명

옥, 2014; NIH, 2023). 이 외에도 여성은 방광

염, 자궁내막증, 성매개감염병, 자궁경부암 등 

생식기계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NIH, 

2018).

젊은 여성의 경우, 청년기에 확립된 건강 관

리 습관은 여성 생애주기 전반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황아름, 강현욱, 2019). 20

대 여성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불규칙한 월경, 

다낭성 난소증후군 등 생식기계 이상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며(송은솔 외, 2023; 이소영, 임지

영, 2022) 10대 때보다 흡연, 음주, 연애, 성행

위 등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고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자신의 건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김수정, 2012; 노주희, 유성희, 2018; 황

아름, 강현욱, 2019). 청년기의 임신 경험이 없

는 젊은 여성은 생식기계 질환을 초기에 시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식기관에 직접적

인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추후 가임기 동안 태아

와 자신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안명옥, 2014; 이상림 외, 2014).

그러나 많은 젊은 여성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거나 건

강검진을 받는 것을 꺼려한다(민지원, 차희원, 

2017; 장안리, 김유정, 2021). 젊은 여성들은 산

부인과가 주로 임신이나 결혼생활 중에 생식 

건강에 문제가 있는 여성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나,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경우 성병이 

있거나 문란하다고 낙인이 찍히는 것을 두려워

한다(이선옥, 2019; 장안리, 김유정, 2021; 정

진아 외, 2018; Cassidy et al., 2018; Frost et 

al., 2016). 또한, 젊은 여성들은 산부인과의 진

료 환경, 의료진, 의료 과정에 대해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데(이상림 외, 2014), 산부인

과 진료 중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 의료진의 진료에 대한 거부감을 느낀다

(Shin et al., 2021). 특히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혼 여성의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이고 보수

적인 시각과 결혼 후 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점

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산부인과 방

문을 꺼리기도 한다(Park, Yeun, & Hwang, 

2016).

여대생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젊은 여성들

이 가지고 있는 산부인과 검진의 부정적인 태

도 뿐만 아니라 바쁜 대학생활로 인해 건강관리

를 소홀이 하는 경향이 있다. 여대생들은 산부

인과 진료 시간이 수업 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여대생의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391

많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치료를 받을 수 없

다고 생각한다(Cassidy et al., 2018). 또한 생

식건강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여대생들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Burchard, Laurence, 

& Stocks, 2011; Shin et al., 2021). 예를 들어, 

여대생들은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어디서 획

득해야 하는지,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모르

는 경우가 많다(장안리, 김유정, 2021). 때문에, 

여대생들은 생식건강정보에 관해 의료 전문가

나 부모로부터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비판과 낙

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에 더 많이 의존하

여 새로운 건강 지식을 얻거나 탐색한다(장안

리, 김유정, 2021; Basch et al., 2018; Frost 

et al., 2016; Hassan & Masoud, 2021; Malik 

et al., 2023). 또한, 여대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더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검색행

위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며 관련 검색 기록을 

삭제하기도 하는데(Kvasny & Payton, 2018), 

그들의 이러한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들의 인터

넷을 통한 생식건강 관련 정보 탐색행위를 보

다 잘 이해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여대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식건강

정보 추구의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자신들이 지

각하고 있는 생식건강 관련 질병 노출에 대한 

민감성,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

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여대생들이 생식건강정보를 

인터넷에서 탐색하는 요인으로 그들이 지

각하고 있는 생식건강의 민감성과 심각성, 

인터넷 탐색으로 얻는 이익과 장애요인, 사

회의 주관적 규범, 여대생의 지각된 통제, 

감정적 평가에 대한 인식은 그 정도가 어떠

한가? 

∙연구질문 2: 여대생들이 생식건강정보를 

인터넷에서 탐색하는 요인들은 그들의 생

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

는가? 

∙연구질문 3: 여대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 생식건강 관련 특성,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이 그들이 생식 건

강을 인터넷에서 탐색하는 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의 설계를 위해 연구질문 1의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

애 요인은 개인의 건강 행위를 설명하는 건강

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에서,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 감정적 평가는 개인의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계획된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으로부터 도출하였

으며 온라인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들의 생식건강정보 요

구사항과 선호사항을 이해함에 따라 여대생들

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이나 보건기관 등

이 온라인 건강정보 문해교육이나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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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대학생의 건강정보 탐색행위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신체적 부상이나 불편

함이 있을 때 증상, 치료, 병원과 관련된 건강 정

보를 찾고(김수정, 2012; Horgan & Sweeney, 

2012; Shi & Luo, 2019), 건강한 신체 유지와 

비만 예방을 위해 피트니스, 비타민, 다이어트 

정보를 찾는다(Dobransky & Hargittai, 2012; 

Prybutok & Ryan, 2015; Shi & Luo, 2019). 

대학생들은 친구와 가족을 위한 건강정보를 검

색하는 경우도 많은데(김수정, 2012; Basch et 

al., 2018; Shi & Luo, 2019), 예를 들어, 코로

나19 기간 동안 대학생들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예방 접종, 증상 확인 등의 정보를 찾기도 

했다(Abdoh, 2022). 대학생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자신이 신뢰하거나 친숙한 사람과 

논의하는 것을 선호한다(Shi & Luo, 2019). 가

족과 함께 사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부모와 상담하고, 부모의 질병과 관련된 

경험을 신뢰한다(Kvasny & Payton, 2018). 한

편,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자신과 비슷

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나 스포츠팀 코치 등에

게 건강 문제를 논의한다(Shi & Luo, 2019).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타인과 공유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건강 문제가 있을 때는 인터넷 

사용을 선호한다(Basch et al., 2018; Escoffery 

et al., 2005; Shi & Luo, 2019). 대학생들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고, 편의성, 사용 용이성,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통해 조언을 구하려

고 하기 때문이다(Abdoh, 2022; Prybutok & 

Ryan, 2015; Shi & Luo, 2019). 

2.2 여대생의 생식건강정보 탐색행위

특히, 여대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온라인 

건강정보를 많이 탐색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

이 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 보다 건강정보

를 위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활

용한다(Basch et al., 2018; Montagni et al., 

2016; Hassan & Masoud, 2021). 여대생들은 

인터넷 정보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의료 

기관이나 의학 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이 작성

한 정보를 신뢰한다(Frost et al., 2016; Payton, 

Kvasny, & Kiwanuka-Tondo, 2014). 또한, 여

대생들은 생식건강 문제에 대해 부모님이나 의

사와의 상담을 꺼리고(민지원, 차희원, 2017; 장

안리, 김유정, 2021; Shin et al., 2021), 페이스

북, 블로그, 온라인 뉴스 등을 통해 정보를 탐색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장안

리, 김유정, 2021; Kvasny & Payton, 2018; 

Payton, Kvasny, & Kiwanuka-Tondo, 2014). 

예를 들어, 여대생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의 

생식건강정보 용어가 너무 전문적이어서 이해하

기 어렵다고 느끼고(Kvasny & Payton, 2018; 

Payton, Kvasny, & Kiwanuka-Tondo, 2014)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장안리, 

김유정,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

의 인터넷 건강정보 탐색행위를 보다 잘 이해

하기 위해 생식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를 설계하여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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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강신념모델(HBM)

HBM은 질병 예방을 위한 개인의 반응과 건

강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

되는 모델이다(Champion & Skinner, 2008). 

HBM의 주요 구성요인으로는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가 있

다. 지각된 민감성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

한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 지각된 심각성은 

건강 상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신체

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포함한

다. 지각된 이익은 질병의 위험이나 영향을 줄

이기 위한 권장 조치의 효과에 대한 믿음을 나

타낸다. 지각된 장애는 권장 행동의 수행을 방

해하는 특정 건강 행동의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건강정보 탐색에 관한 연

구에서 HBM은 자주 사용되었는데, 지각된 민

감성과 지각된 심각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

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탐

색할 가능성이 높다(Malik et al., 2023; Mou 

et al., 2016; Zhao, Zhao, & Song, 2022). 지

각된 이익이나 장애는 주로 시간 또는 인터넷

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재정 문제, 노력, 심리

적 장벽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인

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찾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느끼면 이를 

인터넷 검색의 장애요인으로 생각한다(Mou & 

Cohen, 201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HBM의 4가지 구성 요인들을 여대생의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맞추어 재정의 하

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4 계획된행동이론(TPB)

TPB는 합리적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 확장된 이론으로, TRA는 사람들

이 특정 행동을 하는데 있어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정도가 행동 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한다(Ajzen & Fishbein, 

1975). TPB는 TRA에 지각된 행동 통제를 구

성 요소로 추가하여 이론을 확장한 것으로 행

동 의도로부터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모델이

며,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로 구성되

어 있다(Ajzen, 1991). 태도는 특정 행동에 대

한 개인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신념을 의

미한다. 주관적 규범은 행동 실행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적 압력을 의미하며 자신이 속한 그

룹에서 특정 행동이 얼마나 용인되는지 인식

하는 정도인데, 주관적 규범은 보수적인 문화 

맥락에서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민지원, 차희

원, 2017). 마지막으로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

동 수행의 용이성 또는 난이도를 지각하는 것

을 의미한다.

TPB를 이론적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건

강정보행위를 탐구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인터

넷 건강정보의 신뢰성, 정확성, 질병 예방이나 

습관 변화에 대한 유용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탐색에 긍정적인 태도

를 형성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터넷을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찾고, 건강정보 탐색은 친구나 

동료 혹은 가족들의 인식이 긍정적인지 부정적

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Shamlou, Saberi, 

& Amiri,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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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B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지적 요인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해왔지만 

최근 연구들은 감정적인 요인도 포함하였다(민

지원, 차희원, 2017; Keer, Van Den Putte, & 

Neijens, 2012; Li et al., 2021; Rivis, Sheeran, 

& Armitage, 2009). 감정적 평가는 행동을 실

행했을 때 느끼는 쾌락이나 불쾌감 등 전반적인 

느낌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의미한다(Keer, Van 

Den Putte, & Neijens, 2012). Li et al.(2021)

은 TPB의 요인 중 부정적인 감정이 건강행동

을 주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밝

혔으며 민지원과 차희원(2017)은 산부인과에 

대한 공포감이 여대생들이 산부인과 방문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향후 여성 생식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부끄러움

이나 당혹감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사용할 것

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와 함께 감정적 평가를 여대생의 

인터넷 생식건강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연구모델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HBM과 TPB의 

주요 요인들을 조사 분석한 후, <그림 1>의 요

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는 여대생의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HBM의 구성요소인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

각된 장애요인과 TPB의 구성요소인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감정적 평가를 선정하

고 연구를 설계하였다. TPB의 태도와 관련된 

인식은 HBM의 주요 요인에서 포괄하여 설명

할 수 있어 연구 모델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요

인들의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민감성은 여대생들이 자신이 생식

건강 문제에 대해 관련 질환에 취약한지, 

노출될 확률이 높은지, 질병에 걸릴 가능성

이 높은지 등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 1> 여대생의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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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심각성은 여대생들이 자신이 생식

건강 질환에 대한 인식이 일상생활이나 사

회생활을 위협할 만한지에 대한 정도를 의

미한다.

∙지각된 이익은 여대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생식건강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유용한지, 자신들의 생식건

강관리에 익숙해지고, 관련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지, 관련 정보 취득에 있어 이득

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각된 장애는 여대생들이 인터넷에서 생

식건강정보를 탐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시간과 노

력대비 문제해결의 정도, 신뢰성 등을 고

민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은 여대생들의 주변의 가족과 

동료, 친구들의 여대생들이 생식건강에 문

제가 있을 때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것에 대

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

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을 지지

하고 응원하는 정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지각된 행동 통제는 여대생들이 생식건

강의 문제를 염려하여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 본인의 의지가 작용하는 정도를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이 산부인

과 방문에 대해 자유롭게, 쉽게,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의사결정 할 수 있는지에 대

해 조사하였다. 

∙감정적 평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생식

건강정보를 찾는 것에 대해 여대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불쾌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괴로움, 죄책감, 두려움, 

부끄러움, 불안감 등에 대한 정도를 조사

하여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는 위의 요인들이 여대생들이 인터넷 

생식건강 정보를 탐색하는 데 어느정도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건

강정보를 자주, 계속, 필요할 때, 의사결정 

전에 탐색하려고 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모델의 주요 요인 

뿐만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나이와 결

혼 여부, 학년과 함께, 생식건강 관련 특성인 

성경험 유무, 생식기계 질환 경험 유무, 생식건

강에 대한 관심도, 일반적인 건강정보 특성으

로 건강관심도와 건강정보추구도 등의 그룹별

로 어떠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의 조

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최근 6개월 내에 생식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여대

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다.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서

울 소재의 4년제 대학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온라인 설문을 배포하고, 눈덩이 표

집 및 편의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최근 생식건강정보 

탐색의 경험이 있는 여대생으로 한정하다 보니 

다른 일반적인 대학생 인터넷 사용 연구에 비

해 참여율이 저조하여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의 연구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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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에브리타임’에 2, 3차 게시글을 업로드

하고 설문을 끝까지 마친 연구 참여자들에게 

기프트 카드 제공을 안내했다. 데이터 수집은 

2024년 1월 한달 간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설문 

참여를 시도한 143명의 참여자 중 3분의 1정도

인 43명은 최근 6개월 내에 생식건강정보를 탐

색하지 않아 설문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본 연

구의 조건에 맞춰 설문에 참여하고 설문을 끝

까지 완료한 103명의 참여자의 데이터를 수집

하여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온라인 설문지는 앞서 언급한 연

구모델을 기반으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1) 

최근 6개월 동안 생식건강 검색 경험 유무(조

건에 맞지 않는 참여자는 설문 참여 중지), (2) 

연구 참여 동의1), (3) 인구통계학적 특성, (4) 

생식건강 특성 조사, (5) 일반적인 건강정보 특

성, (6)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

치는 7가지 요인에 대한 인식 정도, (7)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를 조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식건강정보 탐색 요인과 인

터넷 정보 탐색 의도 등의 인식을 묻는 요인 관

련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1점- 전

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하여 그 정

도를 측정하였다. 

5. 연구 결과

5.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설문에 참여한 여대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나이는 평균 만 22.61세

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20대 초반이었다. 생

식기계 질환의 경우 결혼 유무도 연관성이 있어 

조사하였으나 모두 미혼이었다. 학년의 경우 4

개 학년의 비율은 비교적 비슷했으나 1학년은 

10.7%로 가장 적었고, 4학년은 39.8%로 가장 많

았다. 연구 참여자의 전반적인 건강관심도에 대

해서는 평균 3.89(표준편차=.80), 건강정보추구

도는 평균 3.78로 나타났다(표준편차=.83).

생식건강에 대한 특성으로는 성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과 없는 연구 참여자들은 반반의 

비율로 각각 53.4%, 46.6%로 나타났는데, 유

계숙 외(2019)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성경험

이 있는 여대생들은 2008년에는 22.3%로 나타

났으나 2018년에는 41.6%로 2배 가량 증가하

였다. 본 연구가 2024년임을 감안할 때, 일반적

인 여대생들의 성경험 관련 비율과 비슷할 것

으로 예상한다. 생식기계 질환 경험에 대해서

도 역시 비슷한 비율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

자들은 48명(46.6%),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

들은 55명(53.4%)로 나타났다. 성경험 유무와 

생식기계 질환 유무에 대해 교차분석을 하여 연

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둘의 연관성은 없

어 연구 참여자들은 성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생

식기계 질환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연

구 참여자들의 생식건강관심도의 평균은 3.64

(표준편차=.83)로 나타났다. 

5.2 신뢰도 분석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1)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통과(2024-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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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학년

1학년 11 10.7

2학년 26 25.2

3학년 25 24.3

4학년 41 39.8

나이

만 29세  2  1.9

만 28세  2  1.9

만 26세  1  1.0

만 25세  6  5.8

만 24세 19 18.4

만 23세 20 19.4

만 22세 22 21.4

만 21세 19 18.4

만 20세 12 11.7

성경험 유무
예 55 53.4

아니요 48 46.6

생식기계 질환 경험 유무
예 48 46.6

아니요 55 53.4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03)

요인 Cronbach’s alpha 항목 수

지각된 민감성 .830 4

지각된 심각성 .736 5

지각된 이익 .775 4

지각된 장애 .641 3

주관적 규범 .709 4

지각된 행동 통제 .865 4

감정적 평가 .821 5

<표 2>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

각된 장애,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감

정적 평가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

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판단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탐색적 논문의 경우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

는 것으로 판단한다(Nunnally, 1978). 본 연구

에서 조사한 요인들은 모두 0.6 이상임을 확인

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5.3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연구모델의 주요 요인인 인터넷 생식건강정

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요인의 기술통

계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요인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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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평균 표준편차

지각된 민감성 3.02 .93

지각된 심각성 2.82 .79

지각된 이익 3.95 .60

지각된 장애 2.72 .77

주관적 규범 3.84 .69

지각된 행동 통제 3.71 .98

감정적 평가 1.94 .80

<표 3> 인터넷 생식건강 탐색의 주요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은 3.14이며, 7개의 요인을 개별로 살펴보았을 때

는 지각된 이익이(M=3.95) 가장 높게 나왔으

며, 그 다음으로 주관적 규범(M=3.84), 지각된 

행동 통제(M=3.71), 지각된 민감성(M=3.02), 

지각된 심각성(M=2.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

각된 장애(M=2.72)와 감정적 평가(M=1.94)는 

다른 요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도가 낮게 나

타났다. 

개인의 생식건강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을 때, 

TPB의 가져온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

제의 요인이 HBM에서 제시한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보다 높게 나왔다. 인터넷 생식건

강 탐색에 초점을 맞추어 봤을 때는 인터넷 탐

색의 지각된 이익을 장애 요인보다 높게 평가하

는 것으로 보였으며, 감정적인 평가는 다른 요

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7개의 요인에 대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는<표 4>와 같다. 여러 요인들이 서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나타났

는데, 상관계수의 값이 0.2-0.4는 약한 상관관계

가 있으며, 0.4-0.6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Dancey & Reidy, 2007). 이

를 바탕으로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지각된 행동 통제와 주관적 규범의 상관계

수 값이 .520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

다. 두 요인은 기술적 통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요인 1 2 3 4 5 6 7

1. 지각된 민감성 1

2. 지각된 심각성  .412* 1

3. 지각된 이익  .033 -.051 1

4. 지각된 장애  .225*  .388* -.224* 1

5. 주관적 규범  .228*  .053  .291* -.107 1

6. 지각된 행동 통제 -.003 -.232*  .243* -.088  .520* 1

7. 감정적 평가  .400*  .481* -.153  .167 -.252* -.405* 1

*p<.05

<표 4> 인터넷 생식건강 탐색의 주요 요인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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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인들보다 정도가 높게 측정되었는데, 

여대생들은 산부인과 방문에 대해 지각된 행동 

통제나 주관적 규범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대

적으로 높고 두 요인들은 서로 강한 상관관계

가 있었다.

또한, 감정적 평가의 경우 지각된 민감성과

의 상관계수 값은 .400, 지각된 심각성과의 상

관계수 값도 .481로 나타났는데, 생식건강에 대

한 민감성이나 심각성이 높을수록 감정적 평가

에서 조사한 두려움의 정도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정적 평가는 지각

된 행동통제와는 상관계수 값이 -.405가 나타

나 지각된 행동 통제가 높을 수록 감정적 평가

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

신들의 행동에 대해 잘 인식하고 통제할수록 

생식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상관계수의 값을 관찰했

을 때는 강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

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행동 통제와의 상관계수 

값이 -.232로 나타났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생

식건강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자신들의 

행동 통제에 대한 인식은 낮게 평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5.4 인터넷 생식건강 탐색의 주요 요인과 

탐색 의도의 관계 

본 연구의 7개 주요 요인들과 생식건강정보 탐

색 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6.929, p<.001)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약 55.5%로 나타났다(R
2
=.555, 

adj R
2
=.522)(<표 5> 참고).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지각된 민감

성, 지각된 이익, 주관적 규범은 인터넷 생식건

강정보 탐색 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장애는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참

여자들의 생식건강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이 높

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생식건강정보 탐색의 

이익이 클수록,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통해 생식건강정보

를 탐색할 의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인터넷을 통한 생식건강정보 탐색 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연구 참여자들

의 인터넷을 통해 생식건강정보를 탐색할 의도

는 낮아졌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인터넷 생식건강 

정보 탐색 의도

지각된 민감성  .111 .051  .182  2.180  .032*

지각된 심각성  .080 .064  .110  1.241 .218

지각된 이익  .556 .070  .589  7.987  .000*

지각된 장애 -.122 .057 -.166 -2.126  .036*

주관적 규범  .144 .073  .175  1.963  .053*

지각된 행동통제 -.015 .051 -.025  -.292 .771

감정적 평가 -.006 .068 -.007  -.082 .935

F=16.929, R
2=.555, adj R

2=.522

*p<.05

<표 5>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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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요인의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그룹간 

비교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나이, 

학년에 따른 연구의 주요 요인들의 그룹간 비

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

의 생식 건강 특성에 관련하여 성경험 유무, 생

식기계 질환 경험 유무, 생식건강관심도에 따

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다. 성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감정적 

평가(t=2.18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는데, 성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평

균=2.01, 표준편차=.81)가 성경험이 없는 연

구 참여자(평균=1.69, 표준편차=.66)에 비해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의 생식기계 질환 경험 유무에 대해

서는,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장애, 주관적 규범, 

감정적 평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참

고). 생식기계 질환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

은 생식기계 질환을 경험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

에 비해 생식건강에 대해 더 민감하고, 주위 사

람들은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대한 두려움은 더 

높게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 장애요인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생식건강관심도가 주요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이익(t=2.879, p<.05), 주관적 규범

(t=3.915, p<.05), 지각된 행동 통제(t=3.577,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

구 참여자들은 생식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인

터넷을 통한 생식건강정보를 탐색하는 것의 이

익을 높게 인식하며,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것을 

가족이나 친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인식하

고, 자신들의 행동 통제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요인 생식기계 질환 경험 M SD t p

지각된 민감성
유 3.36 0.87

 3.635  .000*
무 2.72 0.88

지각된 심각성
유 2.78 0.83

-.0597 .552
무 2.87 0.76

지각된 이익
유 4.05 0.55

 1.601 .113
무 3.86 0.64

지각된 장애
유 2.53 0.73

-2.385  .019*
무 2.89 0.78

주관적 규범
유 3.98 0.73

 2.040  .044*
무 3.71 0.64

지각된 행동 통제
유 3.88 1.03

 1.615 .110
무 3.57 0.91

감정적 평가
유 2.08 0.86

 2.701  .008*
무 1.68 0.86

<표 6> 생식기계 질환 경험 유무에 따른 그룹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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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건강정보 특성에 

관련하여 전반적 건강관심도와 건강정보추구도

가 주요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관

심도에 따라 지각된 행동 통제(t=2.673, p<.05)

와 감정적 평가(t=-2.41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건강관심도가 높

을수록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통제가 강했으며 

생식건강 정보 탐색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높

았다. 건강정보추구도의 경우, 지각된 행동 통제

(t=3.574, p<.05)와 주관적 규범(t=2.808, p<.05)

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건

강정보추구도가 높을수록, 산부인과 방문에 대

한 통제력이 높고, 주관적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5.6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요인과 

의도에 대한 연구 참여자 특성의 조

절효과 분석

주요 요인과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측정하고

자 학년, 나이, 성경험 유무, 생식기계 질환 유

무, 생식건강관심도, 건강관심도, 건강정보추구

도를 조절 요인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건강관심도와 건강정보추구도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전반적인 설명력은 낮은 편이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관심도는 지각된 행동 통제가 인터넷 생식

건강정보 탐색 의도에 정(+)적 조절효과를 감정

적 평가는 부(-)적 조절효과를 미쳤다. 연구 참여

자들의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행동 통제

가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에 대한 영향

이 높아졌다(F=5.358*, R
2
=.140, coeff=.211, 

se=.66, t=3.201, p<.05). 다만, 조절요인이 낮

거나(W=-.803) 보통(W=.000)인 경우에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심도가 높은(W=.803) 경우

에만 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감정적인 평가가 높을수록 지

각된 행동 통제가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

에 대한 영향은 낮아졌다(F=5.358*, R
2
=.140, 

coeff=-.231, se=.078, t=-2.943, p<.05). 다만, 

조절변수가 낮거나(W=-.803) 보통(W=.000)

인 경우에는 감정적 평가가 인터넷 생식건강정

보 탐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건강관심도가 높은

(W=.803) 경우에는 부(-)적 작용을 할 수 있

다는 것을 나타낸다.

건강정보추구도는 지각된 행동통제와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 간에 정(+)적 조절효

과를 미쳤다. 연구 참여자의 건강정보추구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행동 통제가 인터넷 생식건강

정보 탐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다고 해

석할 수 있다(F=6.421*, R2=.163, coeff=.202, 

p<.05). 조절요인이 낮거나(W=-.828) 보통

(W=.000)인 경우에는 지각된 행동 통제가 인

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강정

보추구도가 높은(W=.828) 경우에는 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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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 의

여대생들의 바람직한 생식건강정보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식건강정보 탐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HBM과 TPB

를 바탕으로 여대생들의 인터넷을 통한 생식건

강 관련 정보 탐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를 통해 살펴볼 주요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들은 지각된 민감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이익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통해 생식건

강 정보를 탐색할 의도가 높다. 즉, 여대생들은 

자신이 생식기계 질환에 취약하다고 생각할수

록, 인터넷을 통한 생식건강의 장점을 높게 평

가할수록 인터넷을 통해 생식건강정보를 찾고

자 한다. 이는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건강정보 탐

색 특성과도 일치하는데, Malik et al.(2023)은 

지각된 민감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건강정보 탐

색 의도가 높음을 밝혔다. Zhao, Zhao, & Song 

(2022)은 더 나아가 지각된 민감성은 지각된 

위험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위험은 온라인 

건강정보 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찾았다. 본 연구에서 건강정보 탐색의 긍정

적인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

으나, 지각된 이익 요인을 분석함에 따라 여대

생들은 인터넷이 생식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습

득하는데 용이하고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인터넷 생식건강 탐색 의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여대생들은 지각된 장애가 낮을수록 인

터넷을 통해 생식건강정보를 탐색할 의도가 높

아진다. 즉, 인터넷 정보 탐색의 시간과 노력,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장애 요

인에 대해 낮게 인식할수록 인터넷 사용 의도

는 높아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 탐색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

어를 사용한 정보 탐색에서도 비슷한데, Malik 

et al.(2023)은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지각된 장애가 높을수록 이를 이용해 건강정보

를 탐색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셋째, 여대생들은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인

터넷을 통한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이나 친구가 산부인과

에 방문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인

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탐색할 의도가 높아졌

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

에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생식건강정보를 찾는다는 선행연구(민지원, 차

희원, 2017; 장안리, 김유정, 2021)의 결과와 

함께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의 긍정적인 측면, 즉 여대생들의 주위의 

가족, 친구, 지인들의 산부인과 방문이나 관련 

건강정보추구의 긍정적 지지에 초점을 두어 연

구를 설계했다. 따라서, 여대생들의 생식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그들의 적극적인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여대생들의 지각된 행동 통제와 감정

적인 평가는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에

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두 요인간의 상관관

계는 높았으며, 여대생들의 성경험유무, 생식기

계 질환 유무, 건강관심도 등에 따른 그룹간 비

교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여대생들은 자신들

의 생식건강에 대한 의사결정의 통제력이 높을

수록 감정적으로 생식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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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식 수준이 낮았다. 또한, 여대생들은 성경

험이 있거나, 생식기계 질환을 경험하거나 건

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감정적인 평가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들의 성경험

이나 생식기계질환 등의 생식건강 위험 요소들

에 대해 인식 정도가 그들의 감정적인 상태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7. 결 론

본 연구는 젊은 여성이 산부인과에 방문하거

나 생식건강정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금

기시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여대생들을 대상

으로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HBM과 TPB는 여

대생들의 생식건강정보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어 선행연구들

을 근거로 보완하여 본 연구에 채택하여 연구

를 수행하는데 적합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대생들의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

다. 특히, 생식건강 관련 공공, 보건 기관들이 

여대생들의 생식건강의 정보 탐색에 있어 의사

결정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면, 

그들의 질병이나 질환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낮출 수 있

으며, 여대생들의 생식건강 특성을 고려한 정

보시스템이나 서비스 개발 및 제공도 그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생식건강 탐색행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샘플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이며 6개월 이내 생식건강정보를 탐색한 

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

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하

였기 때문에 모든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생식기계 질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종류와 정도는 조사하지 않았

으며 일반적인 생식건강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

구를 실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

기 위해 지역을 확대하여 샘플을 모집하고 생식

건강 관련 요인들과 질환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여대생의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

대생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 등의 플랫

폼에 따른 정보의 종류의 이용에 대해서도 확장

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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